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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5 월 12 일 “(가정 2) 부모와 자녀”(엡 6:1-4)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키가 됩니다.  

[1] 자녀와 양육 

가정의 여정에서 자녀들은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겐 오래 참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겐 친절함이, 어떤 사람에겐 

온유함이, 어떤 사람에겐 물리적 필요를 채우주는 일 등 각사람마다 필요한 사랑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사랑의 모든 요소들이 실천되도록 요구됩니다.  

자녀에 대하여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절제하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함께 웃고 울어주고, 품어주는 등 인격체를 

성장하게 하는 모든 사랑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양육 하다가 성품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테크닉이 

아닌 부모의 삶 자체를 쏟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은 큰 유익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사랑의 보상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둘째,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줄이면, 하나님과 사람을 얻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견고 해져서 자존감 회복, 삶에 대한 긍정,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2] 부모 공경 

양육은 끝이 있지만(독립할 때까지), 부모 공경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단계를 

지나고,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도 공경심은 계속됩니다. 나를 양육해준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도 부모 공경을 잘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겠지만, 자녀 된 우리에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부모님의 양육의 자취가 기억 속에 남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도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참된 모습을 보일 때 

비록 양육자로서는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구축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의 표현과 선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것은 내면에 매우 큰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서로 사랑한 부모를 

공경하고 높여 드리게 됩니다. 경이롭게도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핵심은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2 / 2)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엡 5: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므로 견고한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차원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내가 양육자라면 어떤 것이 장점이며 어떤 것이 단점입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은 어떤 
면이 좋았고 어떤 면이 싫었습니까?  

2. 내가 양육자로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그분들의 면모 중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